
설국의 직물 

 

 도카마치에는 식물섬유직물과 견직물을 비롯하여 오래 전에 확립된 다양한 

직물문화가 있습니다. 특히 시나노 강 유역에서 자라는 저마(모시)라는 초본식물로 

만든 가벼운 지리멘 직물 ‘에치고 지지미’가 유명합니다. 

 

 도카마치에서 가장 먼저 직물이 번성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저마의 식생이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저마 직물에 대한 기록은 약 

7,200~5,400 년 전인 조몬시대 초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두껍게 짠 저마 직물은 

'에치고 안긴'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나중에 등장한 더욱 섬세한 직물 '에치고 

조후'와 함께 오늘날에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시나노 강 유역 천혜의 기후조건은 이 지역 직물문화 발전을 뒷받침했습니다. 

저마는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잘 자랍니다. 습도가 높은 환경 또한 직물에 

이상적인 기후조건입니다. 건조한 공기는 실을 약하게 만들어 제작과정에서 실을 

당기거나 꼬았을 때 쉽게 끊어져버립니다. 반면 습도가 적절한 환경에서는 

유연하고 탄력성이 있는 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도카마치에서는 전통적으로 주로 겨울에 직물을 생산했습니다. 거의 모든 농가 

여성들은 저마나 다른 식물성 섬유를 사용해 집에서 직접 직물을 짜고, 이를 팔아 

가계에 보탰습니다. 또, 겨울에 작업을 하면 마사(삼 껍질에서 뽑아낸 실)나 완성된 

천을 눈 위에 펼쳐 양생하는 '유키자라시'라고 불리는 처리를 하여 누런 빛을 빼내 

흰색을 더욱 희게 하고, 염색을 더욱 선명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도카마치의 가내공업에서 생산된 에치고 지지미와 에치고 조후는 전국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도매상들은 니가타의 산간지역에서 생산된 직물을 교토, 

오사카, 에도(현재의 도쿄)로 출하하여 높은 가격으로 거래했습니다. 에치고 

지지미는 막부 관리들의 의복에도 사용되었습니다. 

 

 19 세기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견직물을 선호하게 되면서 저마 직물의 수요는 

점차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직물업자들은 견직물 생산에 뛰어들기로 

결정했지만, 견직물은 생산공정이 복잡하여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장인이 

필요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직물 제작은 개인의 가정에서 벗어나 집중형 

작업장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견직물 산지에서는 장인이 특정 

공정에만 특화되어 있는 반면, 도카마치에서는 현재도 많은 장인이 전체 공정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도카마치의 숙련된 장인들은 아카시 지지미와 같은 얇고 씨실이 튼튼하게 꼬여 

있는 여름용 견직물도 개발했습니다. 이 직물은 습한 피부에 달라붙지 않고 

통기성이 좋아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도카마치의 직물 장인들은 대대로 전해 내려온 전통적인 기법과 무늬를 바탕으로 

우아한 기모노 제작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이 쌓아온 기술이 

앞으로도 여러 세대에 걸쳐 계승될 수 있도록 현대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용도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